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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병원 임상환경은 질병의 중증도 뿐만 아니라 응급수준도 

다양하여 전략적 수준의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상간호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 이외에도 독립성

과 자율성을 가지고 대상자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Lim, 2011). 이에 따라 간호교육현장에

서는 기존 이론교육의 체계화와 함께 임상환경에서 대상자가 

가진 문제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스스로 문제해

결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중심의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Baek & Jang, 2016).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상환경의 환자안전 및 권리인식의 증

가로 인해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대학생의 직접적인 간호

실무 기회는 줄어들어 관찰위주의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술

기를 습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이론수업과 연계한 임상

실습의 수행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Chyn, Kim, 

& Hwang, 2015; Hur et al., 2013).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입

시 위주인 중․고등학교 시기의 수동적, 의존적인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간호대학생들이 능동적, 자율적, 책임감 있는 

태도 등을 요구하는 임상실습현장의 요구를 만족하기가 어렵

다(Whang, 2006)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하

여 특히 병원 임상실습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성인간호실

습 영역에서는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론과 연계한 

실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Lee et al., 2010).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대학생에게 모의활동을 통한 반복학

습, 피드백, 평가 및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교수

학습방법으로 교육목표 설정 및 시나리오 개발, 시나리오 구

현, 디브리핑 순서로 진행된다(Park & Shin, 2015). 시뮬레이

션 상황에서는 단순 지식 암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

으며 제시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자의 문

제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지식과 개념을 비판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때문에(Bland, Topping, 

& Wood, 2011) 시뮬레이션을 경험한 학생은 신속히 문제를 

파악, 해결하는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Choi & Mo, 

2014; Chyn et al., 2015; Kim & Oh, 2013). 또한 디브리핑 

과정을 경험하면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에 적용되는 자신의 지

식과 실무 기술에 대한 믿음(Bland et al., 2011)인 수행자신감

이 향상될 수 있으며(Bland et al., 2011; Park & Shin, 2015), 

이론적 지식과 간호술기를 시뮬레이션 상황에 적용시키는 과

정에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

고과정인 비판적 사고능력(Jeffries, 2005) 역시 향상될 수 있

다(Chyn et al, 2015; Kim & Oh, 2013). 

그러나 무엇보다 시뮬레이션 교육에서는 간호대학생 스스로

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리드하고 의사결

정 할 수 있어야지만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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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O'shea, 2003).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게 되는 간호대학

생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리드하는 내적 리더십인 셀프리더

십(Manz, 1986)이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의 운영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Yang et al., 2011). 

셀프리더십은 외부의 지시, 명령, 보상, 처벌 등에 의해 강

화되는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차이가 있는 조직 구성원 자신

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

록 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적 리더십으로(Manz, 1986), 조

직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도하여 간호업무 수행의 자

율성과 함께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Seomun, Chang, Cho, Kim, & Lee, 2006). 이는 셀프리더십이 

간호사의 자기관리역량 강화와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 간호업

무 수행에서 발전적, 혁신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함(Seomun 

et al., 2006)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문

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다(Park & Han, 2015)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시뮬레이션 교육 과정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의 정

도에 따라 문제해결과정,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 효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교육에서의 시뮬레이션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시뮬레이션 교육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

판적 사고능력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었으며 

문제해결능력(Lee & Cho, 2012), 수행자신감(Chyn et al, 

2015; Hur & Park, 2012; Kim & Oh, 2013) 및 비판적 사고

능력(Park, 2015)이 셀프리더십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

도 있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교육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

십과의 관련성, 특히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에 대하여서는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교육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뮬레이션 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라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

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그 결과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차이가 있다면,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성인간호학 교육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운영하면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셀프리더

십 향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성인간호학 이론학습과 연계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간호학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간호대

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차이를 확인하

고자 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

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 차이를 확

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를 확인하고 셀프

리더십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차이를 알아보기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 광역시에 소재한 1개 간호대학 3학

년 학생으로 성인간호학 이론과 실습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대상자 수는 연

구 당시 3학년 전체 재학생인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지 응답이 미비한 대상자 25명을 제외하고 대상자는 최종 

180명이었다. 대상자를 셀프리더십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 이

상, 평균 이하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수술 전․후 대상자의 증상을 

정확히 사정하고 적절한 임상간호수행을 하며 임상상황 시나

리오에 적합한 간호문제 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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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이 설계되었다. 임상상황 시나리오

의 구성은 간호대학생의 임상간호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부 수술 전․후의 대상자를 사정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증

상확인과 간호문제 결정, 문제에 따른 중재 적용과 대상자 반

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나리오는 해당 대학에서 성

인간호학 교수 2인이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개발

하였으며 임상 간호사에게 사실성과 내용 타당도를 검토받고 

수정, 보완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성인간호학 이론학습 시간 동안 수술 환자 

간호 이론학습을 통하여 사전학습 준비를 마친 뒤 시뮬레이

션 실습을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두 성인간호학실습에서 

외과병동 실습을 마친 후였기 때문에 수술 전․후 대상자 간

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

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간호학생에게 

동의서를 취득하였으며 대상자의 시뮬레이션 교육 전․후 측

정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강의실에 앉아 있는 순서대로 임의

로 대상자 번호를 부여하였다. 사전 측정값으로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측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은 4∼5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

였으며, 학생들은 리더, 간호사 1, 간호사 2, 기록자 역할을 

하였다. 시뮬레이션 시작 전 시나리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5분의 제한된 시간 동안 실시하였

다. 시뮬레이션 실시 후 25분 동안 기록을 담당한 학생이 상

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리더 역할을 담당한 학생이 이에 대

한 부연 설명을 하며 팀원 전체가 교수자와 함께 상황에 대

한 토의를 진행하며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디브리핑은 Park

과 Shin (2015)의 기준에 따라 서술 단계(description phase), 

분석 단계(analysis phase) 및 적용 단계(appilication phase)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학생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중요한 점을 함께 정리하면서 논의할 수 

있게 하여 팀 별 총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시뮬레이션 

과정 중 교수자에 의한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교수자 1인

이 모든 팀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후 사

후 측정값으로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을 측정하였다. 전체 시뮬레이션 실습은 하루 8∼10팀씩 총 5

일간 실시되었다. 

 

연구 도구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Manz (1986)

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Kim (2002)이 수정, 보완한 

18문항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자기기대 3문항, 리

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

항, 건설적 사고 3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도구 개발 당시(Manz, 1986) Cronbach’s α=.87

이었으며 Kim의 연구(2002)에서는 Cronbach’s α=.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Lee 

(1978)가 개발한 Process Behavior Survey를 Park과 Woo (1999)

가 수정, 보완한 문제해결능력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로 문제 발견 5문항, 문제 정의 6문항, 문제 

해결 4문항, 문제 실행 5문항, 문제 해결검토 5문항의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과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Woo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3이었다.

●수행자신감

수술 전후 간호 수행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술 전․

후 간호에서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할 실습 항목을 이용하여 

Park과 Shin (201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Park & Shin, 2015) 신

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7이었다.

●비판적 사고능력

Park (1999)이 개발한 도구로 총 2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적 열정과 건전한 회의성 7문항, 지적 정직 6

문항, 신중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Park, 1999) 신뢰도는 Cronbach’s α=.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6이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로, 사전조

사는 2015년 11월 이론학습을 마친 후 바로 실시하였으며 사

후조사는 2016년 1월 시뮬레이션 교육을 마친 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셀프리더십 및 시뮬

레이션 전․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

력 정도는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에 따른 각 

집단의 시뮬레이션 전․후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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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 를 이용

하였다. 두 집단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의 시뮬레이션 전․후 변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을 먼저 확인하였다. 동질성 검정에서는 t-test 

및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으며 기대빈도가 5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를 넘는 항목이 있어 Fisher’s exact test와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전 

점수에서 동질하지 않은 변수인 대처능력을 공변수로 하여 

두 집단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변화 정도 차이 비교는 ANC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

ard)의 승인(No. 40525-201511-HR-86-01)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효과 및 본 연구

로 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

을 것,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구두로 설명한 후 자발적

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한 대상자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연

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시작 때 대상자가 앉아있던 순서대로 

설정된 번호를 전․후 각각의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여 학

번, 이름 등의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였으며 

설문자료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연구자가 자료를 직접 

처리, 관리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집단의 동질성 검정

전체 대상자는 여학생이 169명(93.9%)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남학생은 11명(6.1%)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105

명(58.3%),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이다’가 126명(7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제대처 경험은 ‘잘하였다’가 106명(58.9%)로 

가장 많았다. 셀프리더십이 평균 이상, 평균 이하의 두 집단

으로 분류하였을 때 연령, 성별, 전공 만족도, 대인관계, 임상

실습 만족도 및 학업성적은 두 집단 간 동질하였으나 대처경

험은 동질하지 않았다(Table 1).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정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66±0.38점이었고 

셀프리더십 각 하부요인의 점수는 자기기대 3.75±0.52점, 리허

설 3.82±0.61점, 목표설정 3.63±0.60점, 자기보상 4.15±0.54점, 

자기비판 3.30±0.73점, 건설적 사고 3.31±0.63점으로 나타났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Homogeneity according to Degree of Self-leadership  (N=180)

Characteristics Category

Total Classification of self-leadership

t or F or

χ2 pMean±SD

or n(%)

Below the average 

(n=97)

Above the average 

(n=83)

Mean±SD or n(%)

Age (year) 22.55±1.36 22.51±1.27 22.60±1.47  -0.48* .634

Gender
Female 169 (93.9) 90 (92.8) 79 (95.2) 0.55† .364
Male 11 (6.1)  7 (7.2)  4 (4.8)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68 (37.8) 31 (32.0) 37 (44.6) 1.75⧧ .186
Neutral 105 (58.3) 63 (64.9) 42 (50.6)
Non-Satisfaction 7 (3.9)  3 (3.8)  4 (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98 (54.4) 46 (47.4) 52 (62.7) 3.04⧧ .081
Neutral 76 (42.2) 48 (49.5) 28 (33.7)
Poor 6 (3.3)  3 (3.1)  3 (3.6)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51 (28.3) 25 (25.8) 26 (31.3) 0.34⧧ .561
Neutral 126 (70.0) 71 (67.9) 55 (66.3)
Non-Satisfaction 3 (1.7)  1 (1.0)  2 (2.4)

Academic
credit

≧3.5 76 (42.2) 36 (37.1) 40 (48.2) 2.63⧧ .105
2.51-3.49 100 (56.6) 58 (59.8) 42 (46.1)
≤2.5 4 (2.2)  3 (3.1)  1 (1.2)

Coping 
experience

Bad 9 (5.0)  5 (5.2)  4 (4.8) 14.46⧧ .001
So-so 65 (36.1) 47 (48.5) 18 (21.7)
Well 106 (58.9) 45 (46.4) 61 (73.5)

* Two sample t-test; †Fisher’s exact test; ⧧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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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부요인 중 자기보상이 가장 높고 자기비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시뮬레이션 전의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시뮬레이션 전 전체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3.50±0.39점, 

수행자신감은 3.32±0.47점, 비판적 사고능력은 3.30±0.30점이

었다. 셀프리더십이 평균 이하의 집단에서는 문제해결능력 

3.30±0.34점, 임상수행능력 3.20±0.42점, 비판적 사고 능력 

3.23±0.26점이며 셀프리더십이 평균 이상의 집단에서는 문제

해결능력 3.73±0.30점, 임상수행능력 3.47±0.49점, 비판적 사고

능력 3.44±0.32점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F=45.32, p<.001), 

임상수행능력(F=9.54, p<.001) 및 비판적 사고능력(F=16.30, 

p<.001)로 모두 셀프리더십이 평균 이상의 집단이 평균 이하

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전․후 

문제해결, 임상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차이 

셀프리더십 평균 이하의 집단에서 시뮬레이션 전에 비하여 

시뮬레이션 후 문제해결능력(t=-8.41, p<.001), 수행자신감

(t=-11.68, p<.001) 및 비판적 사고능력(t=-4.82, p<.001)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평균 이상의 집단에서도 시뮬레

이션 문제해결능력(t=-12.91, p<.001), 수행자신감(t=-14.02, 

p<.001) 및 비판적 사고능력(t=-6.20, p<.001)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향상되었다. 시뮬레이션 전․후 문제해결능력(F=19.41, 

p<.001) 임상수행능력(F=21.11, p<.001) 및 비판적 사고능력

(F=6.85, p=.010) 모두 셀프리더십이 평균 이상의 집단이 평균 

이하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크게 향상되었다

(Table 4).

논    의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of Subjects 

(N=180)

Variables Mean±SD Min-Max

Self-leadership 3.66±0.38 2.56-4.89
Self-expectation 3.75±0.52 2.33-5.00
Rehearsal 3.82±0.61 2.00-5.00
Goal-setting 3.63±0.60 2.00-5.00
Self-reward 4.15±0.54 2.33-5.00
Self-criticism 3.30±0.73 1.67-5.00
Constructive idea 3.31±0.63 1.00-5.00

<Table 3> Problem Solving Ability,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of Subjects in Pre-simulation  

(N=180)

Variables Classification of self-leadership Mean±SD F* p
Problem solving ability Total 3.50±0.39

Below the average (n=97) 3.30±0.34 45.32 <.001
Above the average (n=83) 3.73±0.30

Performance confidence Total 3.32±0.47
Below the average (n=97) 3.20±0.42 9.54 <.001
Above the average (n=83) 3.47±0.49

Critical thinking skill Total 3.30±0.30
Below the average (n=97) 3.23±0.26 16.30 <.001
Above the average (n=83) 3.44±0.32

* Covariate: coping experience

<Table 4> Differences of Problem Solving Ability,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according to 

Degreed of Subjects’ Self-leadership (N=180)

Variables
Classification of 

self-leadership

Pre-test

Mean±SD

Post-test

Mean±SD 

Pre-Post Differences

Mean±SD 
t p F* p

Problem solving 
ability

Below the average (n=97) 3.30±0.34 3.52±0.34 0.21±0.25  -8.41 <.001 19.41 <.001
Above the average (n=83) 3.73±0.30 4.11±0.33 0.39±0.27 -12.91 <.001

Performance 
confidence

Below the average (n=97) 3.20±0.42 3.58±0.42 0.38±0.32 -11.68 <.001 21.11 <.001
Above the average (n=83) 3.47±0.49 4.10±0.46 0.63±0.41 -14.02 <.001

Critical thinking 
skill

Below the average (n=97) 3.23±0.26 3.35±0.29 0.11±0.23  -4.82 <.001 6.85 .010
Above the average (n=83) 3.44±0.32 3.67±0.39 0.23±0.33  -6.20 <.001

* Covariate: cop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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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리더십은 조직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관리

하여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적 리더십으로(Manz, 1986) 간호사의 자기관리역량 강화와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 간호업무 수행에서 발전적, 혁신적 의

사결정이 가능하게 한다(Seomun et al., 2006). 이러한 특성의 

내적 리더십인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관찰위주의 임상실

습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교

육에서 간호대학생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에 몰입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리드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의 정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전·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하여 간호대학생의 역량 향상에서의 셀프리더십 향

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66±0.38점으로 중간 이상의 셀프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대상자의 특성이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셀프리더십 

평균이 Park과 Han (2015)의 연구에서 3.64±0.36점, Yang과 

Moon (2011)의 연구에서 3.72±0.41, Han과 Yu (2012)의 연구

에서 3.59±0.43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점 만점에 12%정도의 오차범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전체적으로 국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평균보다는 

높은 정도를 유지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

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및 건설적 사고의 셀프리더십 하위 

영역 중 자기보상이 가장 높았으며 자기비판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자기기대와 자기보상의 

영역이 높고 자기비판과 건설적 사고 영역이 낮다는 선행연

구(Han & Yu, 2012; Park & Han, 2015; Yang & Moon, 

2011)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기기대와 자기보상은 자율성 요

인 중의 하나로 동기유발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업무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며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었을 때 개인적

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Park & Han, 2015). 즉,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수행한 도전

의 성공여부에 대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

동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려운 상황과 장애를 기회로 전환하

는 긍정적인 사고 패턴이 부족하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비

판적인 성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Han & Yu, 2012; Park 

& Han, 2015; Yang & Moon, 201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

프리더십 향상을 위하여서는 가장 낮은 셀프리더십 하위 영

역의 비판적 사고를 중점으로 건설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므로(Manz, 

1986) 교육과정 중 특히 자기비평과 건설적 사고 영역의 셀프

리더십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알려진 성찰 글쓰기

(Kim & Lee, 2015)나 창의력 개발 수업(Kim & Kim, 2015)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셀프리더십 평균 이상, 평균 이하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시뮬레이션 교육 전에 

비하여 교육 후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

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어 시뮬레이션 후 문제해결능력(Chyn et 

al., 2015; Kim & Park, 2015), 수행자신감(Chyn et al., 2015; 

Hur & Park, 2012; Kim & Park, 2015) 및 비판적 사고능력

(Chyn et al., 2015; Kim & Park, 2015)이 향상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뮬레이션 교육

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례기반 

모듈을 이용할 뿐 만 아니라 디브리핑 과정을 통해 교수자와 

함께 시뮬레이션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간호과정 및 문제해결

을 체계화하는(Kim & Park, 2015)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는 

객관적인 수행능력의 향상 뿐 아니라 학생의 수행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Hur & Park, 2012)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이 시나리오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

써 실수가 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기 때

문에 수행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후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긍정적 향상은 시뮬레이션 모듈과 관련된 질병이

나 상황에 대한 선수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Kim & Park, 2015).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자들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후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

고능력이 모두 유의하게 향상된 것은 시뮬레이션 실행 전에 

모듈과 관련된 수술 전․후 간호에 대하여 충분한 이론학습

을 받고 기말고사 직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시나리오 속 

대상자의 증상과 문제를 연구 대상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뮬

레이션 교육을 위하여서는 간호대학생의 시뮬레이션 관련 모

듈에 대한 충분한 사전학습 준비가 필요하며 시뮬레이션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뮬

레이션 교육 전 사전학습의 충분한 준비 정도 및 사전학습 

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시기에 따라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높

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며(Manz, 1986)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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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과 학습인식이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Lee, Lee, 

& Kim, 2015)을 고려할 때 셀프리더십이 강할수록 시뮬레이

션의 사전학습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교육 시 리

더, 간호사 1, 간호사 2, 기록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 시 담당하

게 되는 역할에 따라서도 셀프리더십이 차이가 있으며 시뮬

레이션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변화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에 관한 보고

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뮬레이션 교육 시 간호대학생이 

담당하게 되는 역할에 따른 셀프리더십의 특성 및 시뮬레이

션 교육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평균 이상의 집단이 평균 이

하의 집단보다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모두 시뮬레이션 후의 향상 정도가 유의하게 컸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

육 전․후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 정도를 보고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셀프리더십은 행동전략과 효과적 사고와 태도

를 위한 인지전략을 함께 활용하는 과정(Manz, 1986)으로써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과 상관관계를 보이며(Lee & 

Cho, 2012) 문제해결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Kim & Park, 201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높은 경우, 

스스로 자신을 개선하려 노력하면서 합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과 수행자신감이 향상되며 시뮬레이션에서 경험

한 논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비판적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능력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수행한 도전의 성공여부에 대해 스스로

에게 보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Han & Yu, 2012; Park & Han, 2015; Yang & Moon, 2011) 

셀프리더십이 강한 간호대학생일수록 사후 조사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시각에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수

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모듈

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더라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

도에 따라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 향

상 정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이 평균 이상의 집

단이 평균 이하의 집단보다 향상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하여서는 잘 설계된 

시뮬레이션 수업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뮬레이션 교

육 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를 확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시뮬레이

션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라 시

뮬레이션 전⋅후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

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지만 대상자가 

모두 같은 학년에 속한 학생으로 시뮬레이션 경험의 확산 효

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시뮬레이션 교육 중 대상자의 

역할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일개 간호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성인간호학 이론학습과 연계한 시뮬레이션 교육 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 정도를 

확인함과 동시에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교

육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 이론학습과 시뮬레이션을 연계한 교

육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

육 전․후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뮬레이션 교육 전보다 시뮬레이션 교육 

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수행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

력이 향상되었으며 평균 이상의 셀프리더십을 가진 집단이 

평균 이하의 셀프리더십을 가진 집단보다 문제해결능력, 수행

자신감 및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 정도가 큰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교육 전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셀프리더십의 하위 영

역 중 간호대학생에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자기비판과 건설

적 사고 영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찰글쓰기나 창의력 개발

과 같은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간

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

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후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 상승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

는지를 검정할 수 있는 연구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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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of Pre-Post Simulation Training on Problem solving,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gree of Self-leadership

Lee, Kyung Eun1)․Choi, Eun H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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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differences of pre-post simulation training in problem solving 
ability,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according to degree of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Method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One hundred eighty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ich programed a simulation scenario of pre-post operative patients’ care.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ANCOVA with IBM　SPSS 21.0 program were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After the simulation training, both the above-average subjects and below-average subjects in self-leadership 
significantly improved their problem-solving ability,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compared 
with their previous level. The subjects who rated above-average in self-leadership, improved their degree of 
problem-solving ability, performance confidence, and critical thinking skill significantly more than those who were 
below-average in self-leadership. Conclusi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s an important element in 
effective simulatio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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